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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9. 17.(목)

한 총리, “전통시장 활력 되찾도록 
‘추석 민생안정대책’ 차질없이 추진”

- 추석 앞두고 신원시장 방문…성수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
- ▴18만톤 성수품 공급 ▴농축수산물 역대 최대 할인지원(1,930억원) 등 

지역 상권 활성화 총력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9.17(목), 추석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

신원시장을 방문하였다.

 ㅇ 이번 방문은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동향을 

점검하고,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한 총리는 과일, 한과, 떡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

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였다.

 ㅇ 한 총리는 성수품을 직접 살펴보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어려운 

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

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.

□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한 총리는, 이번 추석을 맞아 전통

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｢추석 민생안정대책｣ 등 관련 

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,

 ㅇ “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

정부가 새로운 청년상인을 시장에 유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시장

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

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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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정부는 이번 ｢추석 민생안정대책｣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*을 

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원하고, 19대 성수품 총 18.5만톤을 공급**하는 등 

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 

     * 배추·무·소고기·돼지고기·고등어 등 최대 50% 할인(농축산물 9.3~9.30 / 수산물 9.9~10.4)

    ** 농축산물 약 7.2만톤, 수산물 약 2,700톤 공급 완료(9.11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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